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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하나하나�해결해�나가겠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디지털 세상, 함께 동행해 주세요!”

- 방통위, 2022년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캠페인 추진

- 지도앱 사용법 교육영상과 디지털 격차해소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 공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7월31일(일)부터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기 위한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캠페인을 시작한다. 

  방통위는 어르신들이 모바일 지도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영상과 함께 따뜻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을 공개했다.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은 방통위가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번째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어르신을 위한 지도 앱 사용법 교육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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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층이 디지털 기기를 일상생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활발해진 온라인 장보기, 큐알(QR)코드 사용법,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소개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도앱 이용

방법을 소개한다. 대표적인 길찾기 앱인 네이버지도를 이용하여 도보로 길을 

찾는 방법과 카카오맵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으로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국토

교통부와 협업하여 2편으로 나누어 제작했다. 특히, 영화 <승리호>로 이름을 

알린 아역배우 박예린이 출연해 지도앱을 사용하는 할아버지(배우 김정남, 74세)와 

함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상황극으로 풀어내어 재미와 친근감을 더했다.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앞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조력자로 참여해 줄 것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8월 한 달간 전국 주요 전광판 및 역사

(驛舍) 내 전광판 등에 노출된다.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조금

이나마 해소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방통위는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캠페인의 각 영상은 방통위 누리 

소통망(SNS)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과 누리집

(https://kcc.go.kr),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미디온’누리집

(https://edu.kcmf.or.kr)에서 시청할 수 있다. 끝.

      


